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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산록의 빙하호를 품은 호반 도시 코모. 유서 깊은 건축물과 명사들의 별장이 몰
려 있는 이곳에서 지난 19~21일 제13회 국제시축제 ‘유로파 인 베르시(Europa in versi)’가 열렸다.

올해 초대 시인은 7개국 12명. 최동호(Choi Dong-ho), 김구슬(Kim Gu-seul), 고두현(Ko Doo-
hyun) 등 한국 시인 3명을 비롯해 베트남과 러시아, 미국, 콜롬비아, 헝가리에서 각 1명, 주최국 이탈
리아에서 4명이 참가했다. 코소보 시인 1명은 교통사고 때문에 동참하지 못했다.

축제위원장이자 ‘코모 시(詩)의 집’ 창립회장인 라우라 가라바글리아(Laura Garavaglia) 시인은 이들
시인과 함께 인수브리아대학(Insubria University)과 3곳의 고교, 17세기 유적지인 빌라 갈리아(Villa
Gallia), 도심 광장, 두오모 등에서 사흘 동안 시에 관한 대화와 낭송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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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날 오후 작은 성당에서 가진 시낭송과 대화였다. 빌라 소르마니 마르조라티(Villa
Sormani Marzorati)의 성당 스테인드글라스 조명을 배경으로 최동호 시인이 ‘경이로운 인간, 석
가’를 낭송하자 빛과 인간에 관한 질문이 쏟아졌다.

“선생님의 시를 주의 깊게 듣고 감명받았습니다. 스테인드글라스로 들어오는 빛의 신비로움을 언급한
대목이 인상적인데, 빛에 대한 이런 민감함은 어디에서 오는가요?”

“저는 빛을 오래 생각해 왔습니다. 석가는 2500년 전, 예수는 2000년 전에 인간에게 빛을 전해주었
죠. 동서양의 두 위대한 성인을 저는 빛의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석가의 깨달음, 예수의 가르침 모두
빛을 통해 전달됐지요. 빛은 생명이요, 어둠은 죽음입니다.”

“이탈리아도 한국도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선생님이 시에서 말한 빛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

유럽 국제시축제에 참가한 최동호 시인이 코모의 한 성당 벽화 앞에서 시를 낭송하고 있다. ©카메라박스(camera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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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지요?”

“이탈리아는 경제적 어려움, 한국은 정치적 어려움이 있지요. 이 모든 문제는 인간에 귀속됩니다. 빛의
인간은 현실의 난관을 충만한 빛으로 극복하고 그것을 통해 분쟁과 갈등을 해결하며 영원으로 가는 길
을 열 줄 압니다. 그 힘을 저는 경이로운 빛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의 깊은 사유와 시적 통찰에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인과 청중의 대화는 야외 테이블과 각국 시인들의 ‘식탁 토론’으로 이어졌다. 학생들과 만나는 프로
그램도 풍성했다. 첫날 방문한 곳은 전지 발명자 알렉산드로 볼타의 이름을 딴 고등학교였다. 이곳 태
생으로 한때 시인을 꿈꿨던 볼타의 후예답게 학생들은 톡톡 튀는 질문과 창의적인 독후감으로 시인들
을 놀라게 했다.

인수브리아대 학생들과 두 곳의 다른 고교 학생들도 다양한 시적 체험을 무대공연으로 선보였다. 학생
들이 초대 시인들의 시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한 비디오와 음악, 그림, 연극 등은 여러 차례 박수를 받
았다.

코모 두오모 광장에서 이탈리아 시인들과 여행객을 상대로 시를 낭송하는 김구슬 시인(맨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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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 깊은 건물과 공원 주변을 거닐며 시를 나누는 낭독 산책도 다채로웠다. 코모 시내 중심가 두오모
광장에서 열린 낭독회는 현지 시인과 여행객들이 커다란 원을 그리며 둘러서서 경청했다. 가족 단위
관객 중에는 전날 고교에서 만난 학생과 그 부모도 있었다.

고풍스런 빌라 갈리아에서 열린 주말 행사에는 강형식(Kang Hyung-shik) 주밀라노총영사가 참가해
“이탈리아 대학과 고교에서 한국어 과정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
질 것”이라며 “양국 문화 교류가 더 늘어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번 축제에서 미국 시인 윌리엄 월락(William Wolak)은 감각적인 리듬과 유려한 몸짓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헝가리 시인 아틸라 발라즈(Attila Balazs)의 멋진 목소리, 러시아 출신 율리아 피칼로바(Julia
Pikalova)의 경쾌한 암송, 콜롬비아 시인 카를로스 벨라스케스 토레스(Carlos Velasquez Torres)의
역동적인 낭송도 주목됐다.

베트남 시인 키우 빅 하우(Kieu Bich Hau)의 독특한 성조와 이탈리아 시인 에밀리오 코코(Emilio
Coco), 주세페 보바(Giuseppe Bova)의 부드러운 운율, 데보라 진가엘로(Deborah Zingariello)와
라우라 카프라(Laura Capra)의 창의적인 표현법 또한 인상적이었다.

고두현(왼쪽) 시인 등 7개국 문인들이 인수브리아대에서 학생회 대표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그라지아 리시(Grazia
L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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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길을 끈 것은 초대 시인들과 교감하는 학생들의 태도였다. 이들은 시인들의 문장과 단어에 담
긴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다. 문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상상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도 했다.

김구슬 시인의 ‘시를 쓴다는 것’을 듣고 짧은 시극을 펼치거나 최동호 시인의 ‘빨래’를 듣고는 한글이
적인 셔츠를 빨랫줄에 너는 퍼포먼스를 보였다. 고두현 시인의 ‘튤립 뿌리에선 종소리가 난다’가 낭송
될 때에는 큰 종이에 튤립꽃을 그려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인수브리아대 학생 대표들은 행사 마지막 날까지 주최 측과 동행했다. 이들 청년 세대의 열정뿐 아니
라 현지 문인들의 참여 열기도 대단했다. 도심과 호숫가를 거닐며 시와 호흡하는 동안 빗방울이 흩날
려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문화강국 이탈리아의 속살을 보는 듯했다. 사흘 동안 시인들과 교감한 학생·
시민이 500명을 넘었다.

초대 시인들의 작품을 자국어와 영어, 이탈리아어로 편집해 단행본으로 출간하고 이를 공유하면서 지
구촌을 하나로 잇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번 축제를 총괄한 라우라 시인은 첫날 나눠준 작은 상자 속 종이를 상기시키며 “그 종이에 약간의 씨
앗이 들어 있는데 짧은 시를 써서 함께 묻고 물을 주라”며 “거기에서 자란 식물이 모든 곳으로 퍼질 당
신 시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 씨앗’만큼 소중한 덕담이었다.

행사 마지막 날, 흐렸던 날씨가 환하게 갰다. 코모호수 위로 ‘경이로운 빛’이 가득 쏟아졌다.

'유로파 인 베르시(Europa in versi)' 국제시축제위원장인 이탈리아의 라우라 가라바글리아(Laura Garavaglia) 시인. ©
그라지아 리시(Grazia Lis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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